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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어떻게 높일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 국민권익위, 580개 기관 대상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 기관 유형에 따라 2회 실시…오늘(10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2일 기초지자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대상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정 >

일자 대상 장소

3월 10일(화)

중앙행정기관(49), 광역지자체(17),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146) 등 
229개 기관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3월 12일(목)
기초지자체(226), 국공립대학(33), 

공공의료(13), 지방의회(79) 등 

351개 기관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

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말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1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

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이 확정된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도 

평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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